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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보의 링, 결속 방적 솜씨   

도요보는 2005년 4월에 고객과 공동으로 특수 방적 기술을 베이스로 독자

적인 개발 생산 체제로 개발하는 여러 복합 특화 방적사를 통틀어 일컫는 

이나미(Inami) 브랜드로 상품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브랜드 명으로 일컫게 된 이나미(井波)공장에서 “테크노 밀 B”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발사의 극소 로트를 상업 생산하는 작은 구역이 있으며, 거기서 여

러 가지 신소재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① 새로운 장단 복합 기술의 확립 

 ② 장단 복합 교연사 기술의 확립  ③ 복합사의 세번수화의 3가지를 주된 목

표로 하여 개발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장단 복합 기술에서는 소프트 스트레치 섬유 “다우 XLA”와 

짜맞춘 소재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고차 복합 혼섬 기술 “마나드”

를 응용한 2층 구조사 “포스피나”와 짜맞춘 소재는 운치가 좀 다르다. 보통

의 “다우 XLA”의 코어스펀 얀은 오팔(opal) 가공을 하면 면 부분이 녹아버려 

“다우 XLA”만이 남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생긴다. 그러나 “포스피나”의 

기술을 활용하면 실의 구조에서 면 부분이 용해하지 않고 남는다. 이와 같이 

“다우 XLA”와 짜맞춘 소재는 3층 구조사 “피라시스”에서도 활용되어, 스포

츠 소재 등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교연 기술은 폴로(follow)와 컴포지트(composit)의 2종류 기술이 있다. 폴로

는 두 올의 섬유를 하나는 강연, 또 하나는 보통의 꼬임과 같은 방식으로 따

로 꼬임을 주면서 기능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통기성 등



을 바꿀 수 있다. 콤포지트는 실과 실의 2층 구조 교연사인데, 이 기술을 활

용하면 논토크(non-torque)의 심초(芯鞘) 구조사를 만들 수 있다. 실과 실로 

장단 복합사 등의 새로운 발상의 연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  

 


